
▲▲체체육육공공원원에에서서 축축구구한한판판??
익산시 어디에 살든 상관없다.�체육공원이 관내 권역

마다 있고,�도심 곳곳에는 근린공원도 조성되어 있어
익산시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운동을 하며 여가
를 즐길 수 있다.�금마 축구공원을 비롯한 총 5개의 체
육공원에는 모두 축구장과 풋살 경기장이 마련되어 있
으며.�특히,�지난해부터 익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축
구장,�풋살 경기장 등 주요 체육시설 이용시간을 아침5
시부터 밤1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어 낮에 시간을
내기 어려웠던 직장인 및 동호인들이 한층 여유로워진
시간에 야간운동을 즐기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.�
각 권역별 체육공원의 주요시설로는 중앙체육공원에

다목적구장과 농구장,�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고,�배산
체육공원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농구장,�테니스장,
족구장이 마련되어 있다.�도심 밀집지역에 위치한 영
등시민공원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영등도서관이 있
어 시민들의 여가활용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.�또,

수도산체육공원에는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이 잘 조성되
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기에 충분
하다

▲▲서서동동공공원원에에서서 자자전전거거 한한바바퀴퀴
서동공원은 한반도를 쏙 빼닮아‘지도연못’이라고도

불리는 금마저수지를 끼고 있다.�넓은 잔디광장을 비
롯한 미륵광장,�수변광장,�야외무대에 철쭉과 왕벚나무
등 다양한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 인라인이나 자전거
를 타고 공원의 구석구석을 돌며 자연을 만끽하기에
안성맞춤이다.�
조각공원이라고도 불리는 서동공원은 서동선화와 무

왕 그리고 12지 신상 등 약 68점의 다양한 조각 작품
들이 전시되어 있어,�산책로를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
재미도 쏠쏠하다.�또,�전망대를 비롯한 각종 휴식공간
이 마련되어 주말이면 도시락을 들고 소풍 나온 가족
부터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니는 연인들,�자전거나 인라

인을 타고 신나게 달리는 아이들까지 나들이를 나온
사람들로 북적인다.�
한편,�지난해에 이어「2018�서동축제」가 5월4일부터 5

월6일까지 서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.�시내권에서는
조금 떨어져 있지만,�서동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
한 사랑이야기와 백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서동공
원이 서동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더해준다.�

▲▲낮낮보보다다는는 밤밤!!��달달밤밤에에 체체조조 한한 시시간간
익산시내 곳곳에 조성된 크고 작은 도심 공원은 제

각각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,�시민의 건강은 물
론 가족의 화합과 시민의 문화적 감성까지 채워준다.
태양이 지구 반대편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저녁,�치
열한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은 하루 끝의 여운을 달래
려 삼삼오오 공원으로 모여든다.�
약속한 시간이 되자,�단상위에서 신나는 음악이 울려

퍼지고 사람들은 익숙한 듯 하나둘 적당한 간격을 두
고 자리를 잡는다.�몇 년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런
저런 동작에 노련함을 보이는 아주머니,�시작한지 얼
마 안됐는지 동작이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기죽지 않
고 열심히 따라하는 학생도 눈에 띈다.�단상 위에서 동
작을 이끄는 강사의 힘찬 구령소리와 흐릿한 어둠이
시민들의 몸짓에 자신감을 돋운다.�

익산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영등시민공원,�학교
등 관내 19개소에서 주5일‘생활체육 광장’을 운영하
고 있으며,�매년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한 인기
를 이어가고 있다.�� /익산=장양원 기자

익산권역별도심공원 16기획
2018년 4월 23일 월요일

어깨펴고운동하러떠나볼까?

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이지만,
반팔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.�산들바람은
살랑이고,�오색 빛 화사한 꽃봉오리는 찰
나의 아름다움으로 절정을 향해가고 있다.

만물이 생동하는 봄!�바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.
운동하기 딱 좋은 이 계절,�공원으로 나가 추위로
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온몸으로 봄기운을 느
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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